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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difference of middle school students’ eating disorder behavior and scholastic
adjustment according to the gender and weight group and evaluate correlations between their eating disorder behavior
and scholastic adjustment. A survey was conducted in middle school second graders attending five schools located in
Seoul. Results from 355 questionnaire sheets were utilized for statistical analysis, and the results were gained as
below: With regard to eating disorder behavior by gender, female students showed more eating disorder behavior than
male students (p < 0.01); however, scholastic adjustment did not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by gender. According
to the result of analyzing scholastic adjustment according to the weight group, the obese group showed lower
scholastic adjustment (p < 0.05) and adjustment to studying (p < 0.01) than other groups; however, the eating disorder
behavior, attachment to school, and adjustment to school did not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nalyzing scholastic adjustment by eating disorder group, the normal group showed higher adjustment to
studying than the risky group (p < 0.01). And scholastic adjustment, attachment to school, and adjustment to school
did not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The eating disorder behavior showed negative relationship with adjustment to
studying. They showed more eating disorder behavior, their adjustment to studying became lowe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vide nutritional education at home and at school for them to have appropriate dietary habits as well
as health education for them to maintain normal weight. (Korean J Community Nutr 17(6) : 707~71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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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시기로 성장발

달 속도가 매우 빠르고 활동량과 학습량이 늘어나는 시기이

기 때문에 영양소의 요구량도 증가한다(Choi 등 2005). 그

러나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풍조와 정보매체에 의해 청소년

은 무분별한 체중조절을 시도하게 되고 과중한 학업과 입시

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잘못된 식습관 형성을 초래하게 되며

간편성과 기호에 편중한 식사, 아침 결식, 패스트푸드와 탄

산음료 등의 섭취로 인해 일부 영양소의 편중이 심하여 저체

중과 비만 비율이 증가하는 체중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Kim & Ro 2009; Kang & Choue 2010). 청소년

들의 잘못된 생활습관들은 비만으로 인한 성인병을 초래하

기 쉬우며(Hancox 등 2004) 외모에 대한 왜곡된 인식은

성인기로 이어져 신체적·심리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

고 섭식장애와 같은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Kang & Choue

2010). 

섭식장애(Eating Disorder)란 식행동상의 현저한 장애

를 특징으로 하며 최소한의 정상체중 유지를 거부하는 것이

특징인 신경성 식욕부진증(Anorexia Nervosa)과 반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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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폭식 및 그에 따른 자기 유발성 구토, 하제, 이뇨제, 기타

약물의 남용, 단식 등을 특징으로 하는 신경성 폭식증

(Bulimia)으로 구별된다(Bae & Choi 1997). 섭식장애는

개인의 일상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식행동, 체

중, 체형과 관련된 증상뿐 아니라 신체적·성적 발달의 지

연, 무월경 현상, 생식기능 저하, 골밀도 감소와 같은 신체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우울, 불안, 낮은 자

존감, 대인관계에 대한 어려움 등 심리적 장애 및 부적응을

초래할 수 있다(Rierdan & Koff 1997; Kim 2002).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들은 학교생활의

적응이 행동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학교적응이 어렵

다는 것은 단지 공부에 있어서 부적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

라 청소년의 생활 전반에서의 부적응을 의미한다(Kim

1994). 최근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학교청소년들이 심각하게 고

민하는 문제는 진로(61%)와 학업 및 학교 부적응(59.2%)

으로 나타났다(Lee & Cho 2007). 학교적응을 잘 한다는

것은 학교가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미래 생활을

위한 준비를 확고하게 하는 것이므로 학교를 마친 후에 한사

람의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는 것

이다. 따라서 학교적응은 청소년기뿐 아니라 그 이후의 생활

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한다는 측면에서 중요

한 의미를 갖는다(Kwak 2008). 

지금까지 식행동과 학업에 관한 연구는 식습관과 학업성

취에 관한 연구(Ha & Lee 1995; Kim 1999; Choe 등

2003; Kim & Lee 2008)가 대부분이고 섭식장애행동과

학업에 대한 연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Cho

2008)가 있지만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지역의 일부 중학생을

대상으로 성별 및 BMI를 이용한 체중군에 따른 섭식장애행

동과 학업적응도의 차이를 검증하고 섭식장애행동과 학업적

응도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바람직한 건강관리 및 식생

활 지도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

연구대상 및 방법
—————————————————————————

1.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중학생의 성별 및 BMI를 이용한 체중군에 따른

섭식장애행동과 학업적응도의 차이를 검증하고 섭식장애행

동과 학업적응도와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다음과 같은 방법

으로 조사를 수행하였다. 연구대상은 서울지역에 소재한 5

개 학교의 일부 중학교 2학년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중

학교 2학년생은 학교생활에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고 입시

에 대한 스트레스가 3학년생에 비해 비교적 적어 중학생의

특성을 잘 반영할 것이라 판단되어 선정하게 되었다. 설문조

사는 정규수업 시간 전후에 설문지를 배포하고 연구의 취지

를 설명한 후 자기기입법을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조사기간

은 2012년 4월 2일부터 2012년 4월 30일까지 실시하였

고 총 400부의 설문지 중 382부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 불

성실하게 답변한 설문지를 제외한 355부(88.8%)만이 통

계분석에 사용하였다. 

2. 조사내용

본 연구에서 설문지 구성을 살펴보면 일반사항은 성별, 신

장, 체중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체질량지수(BMI)분류는 아

시아 성인 체질량 지수분류(2000)에 의해 18.5미만은 저

체중군, 18.5~23미만은 정상체중군, 23~25미만은 과체중

군, 25이상은 비만군으로 분류하였다. 섭식장애행동 문항은

Garner 등(1982)이 간략형으로 제작한 식이태도검사

(Eating Attitude Test 26: EAT-26)를 토대로 Choi

등(1998)이 번안한 한국판 청소년용 식이태도검사(EAT-

26KA)를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매우 그렇다’, ‘자주 그렇

다’, ‘가끔 그렇다’, ‘거의 아니다’, ‘전혀 아니다’에 각각 3

점, 2점, 1점, 0점, 0점으로 계산하였다. 설문문항 중 의미가

반대인 문항은 역코딩 처리하였으며 총 26문항으로 최고 78

점이 되도록 구성하였고 EAT-26 점수가 20점 이상이면

위험군, 20점 미만은 정상군으로 분류하였으며 신뢰도는

0.712로 측정되었다.

학업적응도 문항은 Kim(1994)이 사용한 것을 토대로 학

교에 대한 애착 3문항, 학교적응도 3문항, 공부적응도 4문

항의 총 10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매우 그렇다’의 5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까지 5개의 범주로 구분하였다. 각

요인별 신뢰도는 학교에 대한 애착 0.783, 학교적응도 0.751,

공부적응도 0.714로 측정되었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통계분석은 SPSS/WIN 17.0을 사용하였으며

일반적 사항 및 변수에 대하여 빈도와 평균, 표준편차를 산

출하였다. BMI를 이용한 체중군 및 섭식장애군의 차이는

χ2-test를 실시하였으며 연구대상의 성별과 체중군에 따른

학업적응도 및 섭식장애행동에 대한 차이검증을 위해 t-test

와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여 유의성을 검증하였으며 사

후검정은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 각

변수의 내적 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여 신뢰도를 측정하였으며 섭식장애행동과 학업적응

도의 변수간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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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실시하였다.

—————————————————————————

결 과
—————————————————————————

1. 연구대상자의 신체계측치 및 섭식장애행동

연구대상자의 신체계측치 및 섭식장애행동에 대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체위는 설문지에 본인이 직접 기록한 수치

를 이용하였으며 남학생의 평균 신장은 168.2± 6.9 cm,

평균 체중은 57.7± 9.8 kg, 평균 BMI는 20.4± 2.8

kg/m2이었고 여학생의 평균 신장은 159.7± 5.2 cm, 평

균 체중은 50.1± 6.6 kg, 평균 BMI는 19.6± 2.5 kg/

m2이었다. 연구대상자의 BMI를 이용한 체중군을 분류한 결

과 남학생은 정상군 57.0%, 저체중군 26.1%, 과체중군

10.3%, 비만군 6.7%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은 정상군

54.2%, 저체중군 34.2%, 과체중군 8.9%, 비만군 2.6% 순

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체중군별 분포의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 

연구 대상자의 섭식장애행동 점수를 살펴보면 남학생은 평

균 15.74± 8.29점, 여학생은 평균 18.39± 7.78점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섭식장애행동 점수가 유의하게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p < 0.01). 섭식장애행동 점수를 이용한 섭

식장애군 분포에 대한 결과 남학생은 정상군 72.7%, 위험군

27.3%를 보였고 여학생은 정상군 63.2%, 위험군 36.8%

로 나타났다.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섭식장애행동 위험군

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Table 1. Anthropometric measurements and eating disorder behavior of subjects

Total

(n = 355)

Male

(n = 165)

Female

(n = 190)
Significance

Height (cm) 163.65 ± 7.391) 168.18 ± 6.93 159.71 ± 5.20 p < 0.016

Weight (kg) 653.64 ± 9.05 657.74 ± 9.76 650.07 ± 6.59  p < 0.001

BMI (kg/m2) 619.97 ± 2.66 620.35 ± 2.82 619.64 ± 2.48  NS2)

Underweight  108 (30.4)3) 643 (26.1) 665 (34.2) NS)

Nomal 197 (55.5)) 694 (57.0) 103 (54.2)

Overweight 634 (69.6)3) 617 (10.3) 617 (68.9)

Obese 616 (64.5)3) 611 (66.7) 665 (62.6)

Eating disorder behavior 617.16 ± 8.12 615.74 ± 8.29 618.39 ± 7.78 p < 0.016

Nomal4) 240 (67.6)3) 120 (72.7) 120 (63.2) NS)

Risk5) 115 (32.4)3) 645 (27.3) 670 (36.8)

1) Mean ± SD, 2) Not Significant, 3) N (%), 4) Nomal of eating disorder behavior: EAT-26 score < 20
5) Risk of eating disorder behavior: EAT-26 score 20≥

Table 2. scholastic adjustment by gender 

Variables
Total

(n = 355)

Male

(n = 165)

Female

(n = 190)
t-value

Scholastic adjustment 3.27 ± 0.551) 3.28 ± 0.56 3.27 ± 0.54 0.134

Attachment to school 3.46 ± 0.82 3.44 ± 0.88 3.48 ± 0.77 −0.500

Adjustment to school 3.42 ± 0.75 3.35 ± 0.82 3.47 ± 0.69 −1.445

Adjustment to studying 3.02 ± 0.78 3.09 ± 0.82 2.95 ± 0.73 1.676

1) Mean ± SD

Table 3. Eating disorder behavior and scholastic adjustment by weight group

Variables
Underweight

(n = 108)

Nomal

(n = 197)

Overweight

(n = 34)

Obese

(n = 16)
F-value

Eating disorder behavior 17.05 ± 8.061) 16.92 ± 8.02 17.44 ± 8.31 20.25 ± 9.34 0.848

Scholastic adjustment 53.29 ± 0.55b2) 53.24 ± 0.54b 53.47 ± 0.56b 53.02 ± 0.47a 2.879*

Attachment to school 53.52 ± 0.88 53.34 ± 0.81 53.65 ± 0.78 53.65 ± 0.59 1.646

Adjustment to school 53.44 ± 0.84 53.40 ± 0.69 53.55 ± 0.75 53.19 ± 0.83 0.943

Adjustment to studying 53.01 ± 0.72b 53.02 ± 0.80b 53.27 ± 0.70b 52.44 ± 0.81a 4.372**

1) Mean ± SD
2) Values with different alphabets with in each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α = 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 p < 0.05,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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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ating disorder behavior by weight group

Variables

Male 

(n = 165)

Female

(n = 190)

Underweight

(n = 43)

Nomal

(n = 94)

Overweight

(n = 17)

Obese

(n = 11)
F-value

Underweight

(n = 65)

Nomal

(n = 103)

Overweight

(n = 17)

Obese

(n = 5)
F-value

Am terrified about being overweight 0.12 ± 0.501) 0.52 ±0.81ab 2) 0.82 ± 1.01b 2.00 ± 1.10c 17.415*** 0.94 ± 0.95a 1.42 ± 0.92ab 1.76 ± 0.75b 2.20 ± 0.45c 57.069***

Avoid eating when I am hungry 0.14 ± 0.52 0.19 ± 0.55 0.24 ± 0.44 0.64 ± 0.92 52.359 0.18 ± 0.46a 0.25 ± 0.50ab 0.76 ± 0.56c 0.60 ± 0.89b 56.754***

Find myself preoccupied with food 0.70 ± 1.10 0.76 ± 1.01 0.71 ± 0.69 1.09 ± 1.04 50.463 0.83 ± 1.02 1.01 ± 0.93 0.88 ± 0.93 1.40 ± 1.14 50.843

Have gone on eating binges

  where I feel that I may not 
0.42 ± 0.82 0.57 ± 0.91 0.35 ± 0.70 0.73 ± 0.90 50.737 0.48 ± 0.85 0.36 ± 0.70 0.47 ± 0.87 0.60 ± 1.34 50.426

Cut my food into small pieces 0.42 ± 0.70 0.57 ± 0.92 0.71 ± 0.77 0.27 ± 0.47 50.952 1.00 ± 0.92 0.67 ± 0.86 0.53 ± 0.62 1.00 ± 0.00 52.619

Aware of the calorie content of foods that I eat 0.28 ± 0.70 0.33 ± 0.61 0.71 ± 1.10 0.55 ± 0.93 51.773 0.25 ± 0.53 0.28 ± 0.65 0.59 ± 0.94 0.00 ± 0.00 51.707

Particularly avoid food with a high carbohydrate

  content
0.14 ± 0.52 0.18 ± 0.55 0.12 ± 0.33 0.27 ± 0.65 50.255 0.14 ± 0.35 0.13 ± 0.36 0.29 ± 0.59 0.20 ± 0.45 50.974

Feel that others would prefer if I ate more 1.56 ± 1.28b 0.96 ± 1.14b 0.00 ± 0.00a 0.09 ± 0.30a 11.039*** 1.17 ± 1.10b 0.32 ± 0.63a 0.00 ± 0.00a 0.00 ± 0.00a 19.461***

Vomit after I have eaten 0.12 ± 0.50 0.06 ± 0.29 0.06 ± 0.24 0.27 ± 0.65 51.107 0.05 ± 0.28 0.15 ± 0.49 0.24 ± 0.56 0.60 ± 1.34 52.624

Feel extremely guilty after eating 0.26 ± 0.79 0.16 ± 0.51 0.18 ± 0.39 0.36 ± 0.67 50.549 0.09 ± 0.38a 0.24 ± 0.63ab 0.53 ± 1.07ab 0.60 ± 0.89b 52.983*

Am preoccupied with a desire to be thinner 0.21 ± 0.67a 0.36 ± 0.77a 0.53 ± 0.72a 1.64 ± 0.92b 10.958*** 0.83 ± 1.07a 1.55 ± 1.11ab 1.76 ± 1.20b 2.00 ± 1.22b 57.296***

Think about burning up

 calories when I exercise
0.49 ± 0.86a 0.64 ± 0.87a 0.76 ± 1.03a 1.45 ± 1.13b 53.476* 0.65 ± 0.93a 1.10 ± 0.99b 1.12 ± 1.11b 0.80 ± 1.10ab 53.053*

Other people think that I am too thin 1.56 ± 1.28b 0.96 ± 1.14b 0.00 ± 0.00a 0.09 ± 0.30a 11.039*** 1.17 ± 1.10b 0.32 ± 0.63a 0.00 ± 0.00a 0.00 ± 0.00a 19.461***

Am preoccupied with the thought of having

  fat on my body
0.21 ± 0.67a 0.36 ± 0.77a 0.53 ± 0.72a 1.64 ± 0.92b 10.958*** 0.83 ± 1.07a 1.55 ± 1.11ab 1.76 ± 1.20b 2.00 ± 1.22b 57.296***

Take longer than others to eat my meals 0.93 ± 1.08b 0.47 ± 0.83ab 0.53 ± 0.72ab 0.09 ± 0.30a 54.029** 1.09 ± 1.06 0.76 ± 0.96 0.53 ± 0.80 0.40 ± 0.55 52.598

Avoid foods with sugar in them 0.53 ± 0.98 0.47 ± 0.81 0.59 ± 0.80 0.91 ± 1.04 50.871 0.37 ± 0.72a 0.80 ± 0.97ab 1.24 ± 1.09b 0.80 ± 1.10ab 55.229**

Eat diet foods 0.60 ± 0.90 0.53 ± 0.77 0.59 ± 0.71 0.64 ± 0.67 50.123 0.54 ± 0.75 0.53 ± 0.79 0.65 ± 0.86 1.20 ± 1.30 51.191

Feel that food controls my life 1.56 ± 1.24 1.36 ± 1.10 1.71 ± 1.16 1.27 ± 1.10 50.686 1.68 ± 1.20 1.49 ± 1.08 0.94 ± 1.09 1.00 ± 1.00 52.269

Display self-control around food 1.21 ± 1.17b 1.47 ± 1.07b 1.29 ± 0.92b 0.55 ± 0.52a 52.731* 1.09 ± 0.98 1.16 ± 0.93 1.29 ± 0.99 0.80 ± 1.10 50.422

Feel that others pressure me to eat 1.56 ± 1.28b 0.96 ± 1.14b 0.00 ± 0.00a 0.09 ± 0.30a 11.039*** 1.17 ± 1.10b 0.32 ± 0.63a 0.00 ± 0.00a 0.00 ± 0.00a 19.461***

Give too much time and thought to food 0.70 ± 1.10 0.76 ± 1.01 0.71 ± 0.69 1.09 ± 1.04 50.463 0.83 ± 1.02 1.01 ± 0.93 0.88 ± 0.93 1.40 ± 1.14 50.843

Feel uncomfortable after eating sweets 0.53 ± 0.98 0.47 ± 0.81 0.59 ± 0.80 0.91 ± 1.04 50.871 0.37 ± 0.72a 0.80 ± 0.97ab 1.24 ± 1.09b 0.80 ± 1.10ab 55.229**

Engage in dieting behavior 0.60 ± 0.90 0.53 ± 0.77 0.59 ± 0.71 0.64 ± 0.67 50.123 0.54 ± 0.75 0.53 ± 0.79 0.65 ± 0.86 1.20 ± 1.30 51.191

Like my stomach to be empty 0.28 ± 0.67 0.34 ± 0.73 0.41 ± 0.62 0.45 ± 0.69 50.267 0.35 ± 0.80a 0.44 ± 0.78a 1.00 ± 1.17b 1.00 ± 1.22b 53.413*

Enjoy trying new rich foods 1.21 ± 1.19 1.28 ± 1.24 1.29 ± 1.16 1.18 ± 1.08 50.050 0.77 ± 0.90a 1.07 ± 0.85ab 1.47 ± 1.01b 1.40 ± 0.89ab 53.614*

Have the impulse to vomit after meals 0.12 ± 0.50 0.06 ± 0.29 0.06 ± 0.24 0.27 ± 0.65 51.107 0.05 ± 0.28 0.15 ± 0.49 0.24 ± 0.56 0.60 ± 1.34 52.624

1) Mean ± SD
2) Values with different alphabets with in each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α = 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 p < 0.05, **: p < 0.01, ***: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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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별에 따른 학업적응도 비교

연구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학업적응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이 학업적응도 및 하위요인인 학교에 대한 애

착, 학교적응도, 공부적응도는 모두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3. 체중군에 따른 섭식장애행동 및 학업적응도 비교

연구 대상자의 BMI를 이용한 체중군에 따른 섭식장애행

동과 학업적응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이 섭식장

애행동 점수가 저체중군 17.1 ± 8.06점, 정상체중군

16.9 ± 8.02점, 과제중군 17.4 ± 8.31점, 비만군은 20.3

± 9.34점으로 나타났으며 체중군에 따라 섭식장애행동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업적응도와 하위요인인 공부적응도는 체중군에 따라 유

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학교에 대한 애착 및 학교적응도는 유

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Duncan의 사후검정 결과 비만

군이 다른 군들에 비해 학업적응도(p < 0.05) 및 공부적응

도(p < 0.01)가 낮게 나타나 비만한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

생에 비해 학업적응도와 공부적응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4. 체중군에 따른 문항별 섭식장애행동 비교

연구 대상자의 체중군에 따른 문항별 섭식장애행동을 분

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이 체중이 늘까봐 두렵다(p <

0.001), 내가 더 먹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리라고 느

껴진다(p < 0.001), 더 날씬해지고자 하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다(p < 0.001), 운동할 때 칼로리가 소모되는 것에 대해

서 생각한다(p < 0.05), 남들은 내가 너무 말랐다고 생각한

다(p < 0.001), 살이 쪘다는 생각으로 꽉 차있다(p <

0.001), 남들이 나에게 음식을 먹도록 강요하는 것 같이 느

껴진다(p < 0.001)의 문항에서 남녀학생 모두 체중군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정 결과 체중이 늘까봐 두렵다

(p < 0.001), 더 날씬해지고자 하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다

(p < 0.001), 살이 쪘다는 생각으로 꽉 차있다(p < 0.001)

의 문항은 비만군일수록 섭식장애행동 점수가 높았고 내가

더 먹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리라고 느껴진다

(p < 0.001), 남들은 내가 너무 말랐다고 생각한다(p <

0.001), 남들이 나에게 음식을 먹도록 강요하는 것 같이 느

껴진다(p < 0.001)의 문항은 저체중일수록 섭식장애행동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 섭식장애군에 따른 학업적응도 비교

연구 대상자의 섭식장애군에 따른 학업적응도를 분석한 결

과는 Table 5와 같이 학업적응도 요인 중 공부적응도만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섭식장애행동의 정상군이 위험군에

비해 공부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학업

적응도, 학교에 대한 애착, 학교적응도는 섭식장애군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6. 섭식장애행동과 학업적응도의 상관관계

연구 대상자의 섭식장애행동과 학업적응도의 관련성을 검

증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

관계 분석 결과는 Table 6과 같이 섭식장애행동과 학업적

응도 요인 중 공부적응도(r = -0.251, p <  0.01)만이 음

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어 섭식장애행동을 많

이 할수록 공부적응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적응도,

학교에 대한 애착, 학교적응도는 섭식장애행동과 유의한 상

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6. Correlation analysis

Eating disorder 

behavior

Scholastic 

adjustment

Attachment to 

school

Adjustment to 

school

Adjustment to 

studying

Eating disorder behavior −1

Scholastic adjustment −0.067 1

Attachment to school −0.084 0.723** 1

Adjustment to school −0.093 0.715** 0.522** 1

Adjustment to studying −0.251** 0.663** 0.097 0.118* 1

*: p < 0.05, **: p < 0.01

Table 5. Scholastic adjustment by eating disorder behavior
group

Variables
Nomal1)

(n = 240)

Risk2)

(n = 115)
t-value

Scholastic adjustment 3.29 ± 0.553) 3.23 ± 0.55 −0.907

Attachment to school 3.42 ± 0.83 3.55 ± 0.80 −1.425

Adjustment to school 3.38 ± 0.73 3.49 ± 0.79 −1.306

Adjustment to studying 3.12 ± 0.77 2.80 ± 0.76 −3.735**

1) Nomal of eating disorder behavior: EAT-26 score < 20
2) Risk of eating disorder behavior: EAT-26 score 20
3) Mean ± SD
**: p < 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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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찰
—————————————————————————

연구대상자의 신체계측치는 신장과 체중이 각각 남학생

171.4 cm, 65.8 kg, 여학생 160.0 cm, 53.4 kg인 15~

18세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설정을 위한 체위기준과 비교해

볼 때 남학생의 경우 신장과 체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여

학생의 경우 신장은 유사하였으나 체중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섭식장애행동 점수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 & Yang

(2008)의 연구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Yim(2010)의

연구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섭식장애점수가 더 높

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고 초등학교 고학

년을 대상으로 한 Cho(2008)의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 섭

식장애행동 점수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우 사회적 영향으로 날씬하고 마

른 체형을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하는 그릇된 신체이미지로

인해 섭식장애행동 경향이 높은 것으로 사료되므로 올바른

식생활 및 건강에 대한 교육이 요구된다. 

체중군에 따른 섭식장애행동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Kim

& Yang(2008)과 Sung(2004)의 연구에서는 BMI를 근

거로 과체중인 집단이 정산체중 집단보다 유의하게 섭식장

애 정도가 높게 나타났고 Yim(2010)의 연구에서는 식사장

애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의 비만도를 비교한 결과 남학생의

경우 고위험군의 비만율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식사장애 위험도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은 비만

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Kang & Choue(2010)의 연구에서

는 BMI군간 섭식태도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본 연구

의 결과와 일치하였으나 체중군에 따른 문항별 섭식장애행

동은 비만군이거나 저체중군일 경우 섭식장애행동에 대한 경

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 정

상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체중관리를 위

한 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섭식장애행동과 학업적응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연구 대

상자의 섭식장애행동과 공부적응도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ee & Kim(2011)의 연구에서는 여중생

을 대상으로 섭식문제의 위험수준집단에 따른 학업문제의 차

이검증 결과 섭식문제의 위험집단이 일반집단 보다 학업관

련 문제를 많이 경험하고 있으며 섭식문제와 학업문제는 양

의 상관관계가 있어 섭식문제가 많을수록 학업문제 또한 많

아지며 학교생활 부적응이나 학업문제가 청소년들의 섭식문

제와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Cho(2008)의 연구에서는 초

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여학생은 섭식장애

와 학교애착 및 적응, 공부적응이 음의 상관관계인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섭식장애행동을 많이 할수록 학

업에 대한 적응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므로 중학생의

그릇된 신체이미지로 인한 지나친 다이어트를 방지하고 올

바른 섭식태도를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

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신체계측치의 경우 연구대상자가

직접 기록한 수치를 이용하였으므로 실측치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연구대상자를 서울지역으로 한정하였기에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

요약 및 결론 
—————————————————————————

본 연구는 서울지역의 중학교 2학년생을 대상으로 성별 및

BMI를 이용한 체중군에 따른 섭식장애행동과 학업적응도의

차이를 검증하고 섭식장애행동과 학업적응도와의 관계를 분

석하였으며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자의 신체계측치 결과 남자는 평균 신장

168.2 cm에 평균 체중 57.7 kg으로 평균 BMI는 20.4 kg/

m2이었고 여자는 평균 신장 159.7 cm에 평균 체중 50.1 kg

으로 평균 BMI는 19.6 kg/m2이었으며 평균 BMI를 이용한

체중군은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 성별에 따른 섭식장애행동은 남자 평균 15.74점, 여자

평균 18.39점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섭식장애행동 점수

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섭식장애군별로는 성

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 성별에 따른 학업적응도 및 하위요인인 학교에 대한 애

착, 학교적응도, 공부적응도는 모두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4) 체중군에 따른 섭식장애행동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학업적응도와 공부적응도는 체중군에 따라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났다.

5) 체중군에 따른 문항별 섭식장애행동은 체중이 늘까봐

두렵다(p < 0.001), 내가 더 먹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좋아

하리라고 느껴진다(p < 0.001), 더 날씬해지고자 하는 마음

에 사로잡혀 있다(p < 0.001), 운동할 때 칼로리가 소모되

는 것에 대해서 생각한다(p < 0.05), 남들은 내가 너무 말랐

다고 생각한다(p < 0.001), 살이 쪘다는 생각으로 꽉 차있

다(p < 0.001), 남들이 나에게 음식을 먹도록 강요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p < 0.001)의 문항에서 남녀학생 모두 체중

군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비만군이거나 저체중군일수

록 섭식장애행동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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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섭식장애군에 따른 학업적응도를 분석한 결과 섭식장

애행동의 정상군이 위험군에 비해 공부적응도가 높게 나타

났으며(p < 0.01) 학업적응도, 학교에 대한 애착, 학교적응

도는 섭식장애군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8) 섭식장애행동과 학업적응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음의 상관성을 나타내어 섭식장애행동을 많이 할수록 공부

적응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적응도, 학교에 대한

애착, 학교적응도는 섭식장애행동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

이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비만군이거나 저체중군일 경우 섭식

장애행동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으며 섭식장애행동과 공부

적응도의 관계는 음의 상관성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정상체중의 유지를 위한 체중관리방법을 지도하고 어

려서부터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에

서는 지속적인 영양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향후 연구에

서는 연령별 섭식장애행동에 대한 비교연구 및 섭식장애행

동이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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